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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보 건설담당 전문기자 리유진은 점심시간 후 나른한 오후를 카푸치노와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창 밖 광화문 거리에서는 재작년 독일 월드컵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5000년 역사에서 다시 없을 거라 생각 했던 민족의 하나됨이 월드컵 우승과 함께 거리를 붉게 물들였던 작년, 그 초여름의 감격이 느껴진다. 카프치노 향기 속에서의 감회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로 계속되지 못했다. “리기자, 죄송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걸려온 P교수의 전화는 사정상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P교수에게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현안과 대안 모색’ 이라는 주제의 원고를 청탁한 것은 산업에 대한 시스템적이고 균형 잡힌 그의 시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한다니... 새로이 저자 물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대학원 시절 수업노트를 뒤적이며 직접 글을 쓰기로 했다.
성공적 발주를 위한 밀러의 10가지 잣대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이해집단이 다분화된 한국건설산업에서는 왠지 도덕 선생님 말씀처럼 들린다. 중앙관리되는 한국의 조달체계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하며,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가? 공정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가? 부패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다는 장치들이 결국 운찰제 성격의 낙찰제도를 초래하였는데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Best Practice는 Best Client가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논리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생각나는 데로 자문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녀는 A4용지 1장에 일반독자들이 읽기 평이한 용어로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에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녀의 손은 전화 다이얼을 돌리게 되는데...8311. “선배, 부탁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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